
그는 시롤 자유로운 사회의 전체주의를 선호했지만, 어떠한 경우도 통치의 전체주의는 최대

한의 명확한 언어로 거부했다.

일반의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구조가 투명해야 한다.

그와 같은 초월성적인 것에 대한 가정은 루소 이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와 방종을 조리 

있게 구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방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있으며, 자유는 

좋은 것만을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 높은 원리, 즉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좋은 것이란 선이다.

좋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형상에 대한 얘기이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장하는 동일한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여한다면 그러

한 권리들이 무엇이든지 정의롭다는 것이다.

모두가 서로에게 보복할 수 있으니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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